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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시인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선희 시인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7년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명지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북부기술교육원 전자출판과(편집디자인),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디지털대학교 회화과를 차례로 졸업하며 문학, 예술, 복지,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6년부터 순수문예지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며 시인으로 등단했고, 2008년 첫 시집 『반딧불 시집』 출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2011년에는 한국문인협회 계룡지부에서 김장생 문학상을 수상하며 문학적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마음세상에서 『낙엽에도 가시가 있다』, 『불꽃을 태워라』 등 다양한 전자책 시집을 기획·출간하였으며, 2017년에는 도서출판 ‘숨쉬는 행복’을 설립해 작가이자 출판인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단골 의자』, 『꿈을 그리다』 등 다수의 시집과 화보집 출간에 이어, 2021년에는 『단골 의자』 외 4권을 오디오북으로 선보이며 콘텐츠 확장을 시도하였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소식지 『담다』와 다산저널의 칼럼 활동을 통해도 꾸준히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시력을 고려한 ‘큰글자 도서’ 시리즈를 통해 『빈나무에도 눈꽃은 피더라』 등을 출간하였고, 2025년에는 에세이집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책을 발표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책의 제작과 확산에 힘을 쏟고 있으며, AI를 통해 더욱 풍성한 상상력과 형식을 갖춘 창작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춘 문학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김선희 시인은 오늘도 다양한 형식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돈보다 값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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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는 돈이 아주 많아!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이야기

반짝이는 장난감, 맛있는 간식, 넓은 집… 억만장자 아빠 덕분에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열 살 소년 강민이와 그의 귀여운 동생 수아에게는 특별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의 소중한 가치들’을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화려한 부잣집 이야기를 넘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올바른 사회적 태도를 형성하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그려냅니다. 주인공 강민이의 눈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엉뚱하고 순수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빠, 우리 돈 많으니까 학교 안 가도 돼요?” “갖고 싶은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질문에 억만장자 아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지혜와 가치를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는 것’의 소중함입니다. 갖고 싶었던 로봇 장난감을 위해 집안일을 도우며 용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장난감을 샀을 때 강민이는 돈의 가치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뿌듯함을 깨닫습니다. 동생 수아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심부름을 통해 얻은 용돈으로 처음 산 머리핀을 보며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성취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함께 나누는 기쁨’입니다. 아빠와 함께 보육원에 방문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면서 강민이와 수아는 혼자서 누리는 풍요보다 함께 나누는 행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친구들의 환한 웃음 속에서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더불어 사는 삶의 따뜻함을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아픈 할머니를 간호하며 강민이는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가족의 건강과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곁을 지키며 서로를 위하는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약속의 중요성’입니다. 동물 보호소 봉사활동에 늦잠을 자 늦었던 경험을 통해 강민이는 다른 사람과의 믿음을 쌓는 약속의 무게를 깨닫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발명품 만들기 대회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아빠의 격려와 자신의 노력을 통해 다시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강민이는 결과보다 값진 배움을 얻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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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각 장은 억만장자 아빠의 특별한 교육 방식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가치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아이들은 강민이와 수아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스스로 생각하고, 공감하며, 삶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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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금덩이? 우리 아빠는 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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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은 조금 특별해요. 왜냐하면… 아빠는 엄청나게 돈이 많은 억만장자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집 창고에는 금덩이가 떼굴떼굴 굴러다닐지도 몰라요! 물론 진짜 금덩이가 굴러다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집은 정말 크고 멋진 자동차도 여러 대 있고, 맛있는 음식이 매일 식탁에 가득하답니다.

나는 강민, 씩씩하고 호기심 많은 열 살짜리 남자아이예요. 내 동생 수아는 반짝이는 걸 아주 좋아하는 일곱 살 귀염둥이죠.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아빠가 억만장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왠지 쑥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아빠는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돌아와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정말 우리 집에 돈이 아주 많아요?” 아빠는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글쎄다? 강민이 생각하기에는 어때?”

나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맛있는 간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고… 확실히 다른 친구들보다는 풍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도 들었어요. 그냥 돈이 많은 것 말고, 아빠는 항상 바쁘셨거든요. 중요한 회의에 가시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그래서 나는 아빠가 돈 말고 다른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어렴풋이 짐작했어요.







갖고 싶은 건 뭐든지 가질 수 있다고? 그럼 학교도 안 가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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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수아가 반짝이는 눈으로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 돈 많으니까, 수아 갖고 싶은 인형 다 사줘도 돼요?” 아빠는 수아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대답하셨어요. “물론 예쁜 인형을 사줄 수 있지. 하지만 수아야,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단다.”

나는 그때 문득 궁금해졌어요. ‘정말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없을까? 돈이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빠에게 질문했어요. “아빠, 돈이 아주 많으면… 학교도 안 가도 돼요? 그냥 저희끼리 재미있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안 돼요?”

아빠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우리를 마주 보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강민아, 수아야. 학교에 가는 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단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서로 도와가며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지.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단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경험들이지.”

아빠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던 일, 어려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었을 때의 뿌듯함이 떠올랐어요. 만약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놀기만 했다면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겠죠?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는 거야!" - 용돈 벌기 대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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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주말, 나는 멋진 로봇 장난감을 발견했어요. 너무나 갖고 싶었지만, 엄마는 “네 용돈으로 사렴.” 하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 용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시무룩해 있는 저를 보시더니 아빠가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강민아,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벌어보는 건 어때?”

아빠는 저에게 집안일을 도와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거나, 제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조금 귀찮기도 했지만, 제가 노력한 만큼 용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열심히 낙엽을 쓸고 방을 청소해서 드디어 로봇 장난감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용돈을 모았답니다!

내 손으로 처음 번 돈으로 산 로봇 장난감이라 그런지, 그 어떤 장난감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장난감을 껴안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때 아빠가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은 더욱 값진 거란다.”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어요.

수아도 언니처럼 용돈을 벌고 싶어 했어요. 아빠는 수아에게 그림책 정리하는 일을 시키셨죠. 수아는 꼬물꼬물 작은 손으로 그림책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용돈을 받아 예쁜 머리핀을 샀답니다.







"함께 나누는 기쁨은 더 크단다." - 친구들과의 특별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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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아빠는 커다란 상자 몇 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상자 안에는 맛있는 과자와 장난감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이걸 어디에 쓰려고 그러세요?” 제가 궁금해서 묻자 아빠는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우리는 아빠와 함께 보육원에 갔어요. 그곳에는 우리 또래의 밝고 활기찬 아이들이 많이 있었죠. 저희가 가져간 과자와 장난감을 보며 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함께 축구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아가 제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오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친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행복해졌어.” 저도 수아의 말에 공감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니 훨씬 더 즐거웠던 것처럼요.

아빠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란다. 나눔으로써 세상은 더욱 따뜻해지고, 너희들의 마음도 풍요로워질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것이라도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아." - 할머니 병문안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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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빠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우리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힘없이 누워 계셨어요. 우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할머니 곁을 지켰죠.

아빠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곧 건강해지실 거예요.”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힘겹게 웃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머니의 아픈 것을 당장 낫게 해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가족의 건강과 사랑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할머니 곁에서 그림을 그려 드리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드렸어요. 할머니는 우리의 재롱에 조금씩 웃으셨고, 우리도 마음이 놓였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셨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아빠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가족의 건강과 사랑이란다. 이것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니 아빠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거야." - 봉사활동 날, 늦잠을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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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빠와 함께 매달 한 번씩 동물 보호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버려진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돌보고, 청소를 돕는 일이었죠. 저는 동물들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봉사활동 가는 날을 항상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 가기로 한 토요일 아침, 저는 늦잠을 자버렸어요!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쿨쿨 자고 있었던 거죠. 눈을 떠보니 이미 아빠와 수아는 집을 나서고 없었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동물들에게 맛있는 간식도 주고, 깨끗하게 청소도 해주고 싶었는데…

혼자 남겨진 저는 왠지 모르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더욱 그랬죠. 다음 봉사활동 날이 되어서야 아빠와 함께 동물 보호소에 갈 수 있었어요. 그날, 아빠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강민아, 약속은 다른 사람과의 믿음을 쌓는 아주 중요한 거야.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는 늦잠을 잔 것에 대해 아빠와 동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알람 소리를 꼭 듣고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신뢰를 잃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돼!" - 발명품 만들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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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명품 만들기 대회가 열렸어요. 저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바퀴를 달아보기도 하고, 날개를 붙여보기도 했지만,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아예 움직이지 않았죠.

며칠 동안 끙끙대며 만들었지만, 결국 제대로 작동하는 자동차를 만들지 못했어요. 실망한 저는 “에이, 안 해! 너무 어려워!” 하고 소리치며 만들던 것을 던져버렸어요. 그런 저를 보시더니 아빠가 다가오셨어요.

“강민아, 왜 그러니?” 아빠에게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아빠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거야.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도 아주 많고.”

아빠의 격려에 힘을 얻은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나는 자동차 만들기에 도전했어요. 이번에는 실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 보기 시작했죠. 비록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멋지고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답니다.

대회에서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아빠는 제게 “정말 잘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거야.”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돈보다 값진 우리 가족의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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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돈이 아주 많은 집에 살고 있지만, 아빠는 항상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스스로 노력하는 즐거움, 함께 나누는 기쁨, 가족의 사랑과 건강, 약속의 중요성,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용기 같은 것들이죠.

이제 저는 알아요. 우리 집에는 반짝이는 금덩이 대신, 돈으로 살 수 없는 훨씬 더 값진 보물들이 가득하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에요. 앞으로도 아빠와 엄마, 그리고 수아와 함께 이 소중한 보물들을 잘 지켜나가고 싶어요.

가끔 친구들이 우리 집이 부자라서 좋겠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 집에는 돈도 많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아!” 라고요. 그리고 그 ‘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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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돈이 아주 많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원하는 장난감을 쉽게 가질 수 있었고,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빠와 함께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스스로 용돈을 벌어 좋아하는 장난감을 샀을 때의 뿌듯함,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간식을 나눠 먹었을 때의 행복함, 아픈 할머니가 다시 건강해지셨을 때의 안도감… 이런 감정들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패해도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도 배웠죠.

어쩌면 우리 아빠는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숙제’를 내주셨는지도 몰라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세상에는 사랑과 나눔, 노력과 믿음 같은 더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우리는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 집은 여전히 돈이 많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즐거워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돈보다 더 소중한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OPF/img/4c1583e8b6f44880b446cd646f7a1c57.png





OPF/img/b159d158ded94b11a314d70a50179d5a.png





OPF/img/e48362d0cda743ce8375f43b412410a3.png





OPF/img/19c8b667d79f47dc861f33a84328973d.png





OPF/img/81b5f581ba0444018fc055a625d1b47c.png
s I 2% . é#





OPF/img/42ba2ecead644af18ad9e19f832384f5.png





OPF/img/0dc9e813c06c48239dff9b31334ffdb1.png





OPF/img/93206d3cd9604cf89bee112955b752cc.png





OPF/img/4f2bd13b46d5409e935de817485b97b6.png





OPF/img/dbbe2d87861946c78bf22cc7cefd1ac8.png





OPF/img/1d04edda56ab41bc8ab389d722bd2233.png





OPF/img/07ce1ad15ef84118a0775df0b8153caf.png





OPF/standard_coverimage.jpg





OPF/img/5edf000faf1c4515bdc4e33747ff7714.jpg





OPF/edit_copy.png
uPaper

SodslResing 8 g





